
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6) 

 ◎ 전 인류적 사명감을 가지면 초대국(超大國)의 풍격(風格) 생겨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이 2대 강국으로서 힘을 합쳐 군사력으로 행세

하던 시대에서 경제력ㆍ문화력 또는 기타의 힘이 행세하는 새로운 역사에 

앞서가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초대국이라는 하나의 사명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전 인류적 사명

감”이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책임을 지는 사명감을 말한다.  

약한 민족, 약한 국가에게 초대국은 반드시 스스로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 

사람들을 돕고 구해 주는 사명이 있다. 그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초대국다

운 풍격이 생기는 그런 것이 “전 인류적 사명감”이다. 

중국인 자신이 장차 21세기가 끝날 즈음에는 초대국이 될 가능성이 있는

데,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물으면 ‘물론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도 지금

은 아직 발전 도상국이므로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게 아니라 지금부터 그

러한 포부를 젊은이들에게 교육시켜 나가야만 그런 시절이 와도 초대국답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은 중국에서 모택동 시대에 이미 전 인류적 사명감의 싹이 움트고 있

었다. 그것은 모택동이 1956년경에 발표한 “손문(孫文)을 평가한다”라는 논문

에서 ‘중국은 인구가 5억인 대국이나 세계에의 공헌이라는 면에서는 매우 창

피할 정도이다. 우리는 더욱 세계에 공헌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중국은 독자적인 부담으로 탄자니아에 철도를 건설한 것은 잘 알려



져 있다. 

대만 문제는 아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문제이다. 나는 이 문제를 대

륙 측인 중국이 주도권을 잡고 평화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아시아를 덮고 있

는 어두운 구름을 말끔히 씻어 왕도에 따르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기

를 염원해 왔다. 

대만에서는 이등휘(李登輝)에 이어 정권을 잡은 진수편(陳水扁)은 총통 선

거 전부터 대륙 측에게 직접 회담을 제의해 왔는데도, 대륙 측은 진수편이 

강렬한 대만의 독립파이므로 회담을 추진하려면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여야 

회담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용당할 뿐이므로 소용이 없다고 하며 이제

까지 제안을 무시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이등휘와 진수편의 모순을 보고, 진수편의 본

심이 어떻든 간에 일방적으로 독립파라는 것만으로 회담을 거부하는 것은 

서툴다고 본다. 진수편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제안을 받아 회담을 함으로써 

천하의 모든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누가 양쪽 국가의 국민에게 평화와 번영

을 진지하게 안겨 줄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요컨대 제일 중요한 것이 

대만의 민심을 잡는 것이므로 성과가 오를 때까지 끈질기게 정치 회담을 계

속하도록 여러 번 권하였다. 

 ◎ 왕도에 따른 세계 정책으로 중국 위협론 없애라. 

그 후 호금도가 직접 대만 문제를 지도하기 시작한 2004년경부터 대만 문

제는 새로운 상황이 보이고 시작하였다. 

예컨대 연말의 귀성 휴가에 중국은 대만으로 직행편을 내주고 있고, 대만

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하여 대만에서 중국 대륙으로 보내는 농산품의 관세



를 면세하거나 대만의 야당에 대하여 융통성이 있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럼으로써 진수편 정권은 몰리고 있으며, 이런 식으로 가면 궁지에 몰려 

있는 이등휘 편이 미국이 베트남에 대해 1964년 일으킨 ‘통킹만’ 사건과 같

은 군사 도발을 하지 않는 한, 대만 문제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아시아의 긴

장을 격화시키는 요인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정세는 대륙 쪽이 아주 유리하며 마침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때는 왕도를 걷는 중국의 세계 정책을 다시 밝힐 것이며, 중국 위

협론을 말끔히 씻을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조치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중국에 대하여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은 해저 자원은 모두 일중 공

동 개발 방식으로 개발하고 그때까지 일중이 모두 전혀 손대지 말 것을 요

청한다. 일본이 당하고 있는 가장 위험한 문제는 동지나해의 해저 자원 개발 

문제이다. 이 문제는 내셔널리즘을 자극하기 쉽고 매스컴의 영향도 받기 쉬

운 만큼, 일중 양국 정부는 이 문제를 중요시하고 이 문제의 처리를 극히 신

중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내 의견은, 등소평의 지혜를 받아 동지나해에서 

싸우게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해저 자원 개발은 일중 두 나라의 공동 개발 

방식으로 한다. 그 때까지는 일본이나 중국도 일체 개발에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것들을 대국적인 견지에서 일본과 중국이 함께 확인해 주기 

바란다. 이미 개발하고 있는 ‘춘효(春曉)’ 가스 유전 등에 대하여는 쌍방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으면, 중국은 그 풍격과 아량을 보이기 위하여 이것도 공

동 개발하기로 발표해 주기 바란다. 그리하여 동지나해의 분쟁의 싹을 막아

버려 일중의 협력을 방해하는 요인을 봉살(封殺)하면 좋겠다. 두 나라에 이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여기서 거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중국 위협론의 배경에는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과 매년 두 자리 수로 늘어나고 있는 군사비의 불투명성이 있다. 

이 기회에 나는 이 두 문제를 가급적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해야 한

다고 강력하게 제의한다. 

 “◎ 신왕도론”에 따른 두 개의 제안 

여기서 보충하여 말한다면 중국의 왕도에는 문제가 있다. 중화사상(中華思

想)을 아시아의 왕도론 중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중국은 전 세계로부터 사랑

받지도 못하고 존경도 못 받는다. 

그러므로 왕도론을 글로벌화하기 위하여도 중화사상을 빼버릴 필요가 있

다는 것을 깊이 느꼈다. 그래서 주권 평등론을 중심으로 한 “평화 5원칙”을 

생각하게 되었다. 왕도론과 평화 5원칙을 결합시킨 것을 나는 ‘신왕도론(新王

道論)’으로서 그 당시 강택민 국가 주석에게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 

제안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일중 영구부전 선언(日中 永久不戰 宣言)”이고 

하나는 중국이 “대만 평화통일을 확신하는 선언”을 할 것이다. ♣ 

 


